
일본상사, 수출알선 "감소"
수출알선 줄이고 수입알선은 확대 … 한국시장을 판매시장화

국내에서 활동중인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부품 및 상품조달선을 중국과 동남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한국무역대리점협회(회장 문흥렬)에 따르면 三菱·伊藤忠商事 등 1 6개 주한일본인상사들이 9 4년 9

월말까지 기록한 수출입(알선)규모는 9 3년보다 9.5% 줄어든 9 4억3 0 0 0만달러에 그쳐, 위축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알선을 갑자기 큰폭으로 줄이면서도 수입

활동은 활발히 전개, 한국시장에 대한 개념을 상품

과 원자재제조 및 조달기지에서 판매시장으로 바

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인 상사들이 9 4년 3 / 4분기까지 처리한 수출알

선은 9 3년 같은 기간보다 17.7% (7억3 0 0 0만달러)줄

어든 3 4억2 0 0 0만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수입알선은 전반적인 거래위축에도 불구 2 . 4 %

가 증가, 60억달러를 웃돌았다. 이에따라 수입알선

액이 수출의 2배에 육박했으며 이들 일본인상사에

의한 무역적자 규모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9 3년 1 ~ 9월까지 적자규모가 1 7억달러에 불과했으나 9 4년은 무려 51.5% 증가한 2 5억8 0 0 0만달러를

넘어섰다. 개별적으로는 니치멘 등 5개상사만이 수출알선을 늘렸을 뿐 1 1개 상사는 대폭 줄었다.

三菱商事가 7억6 0 0 0만달러를 기록, 수출알선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9 3년보다 2억달러 ( 2 1 . 3 % )가

줄었다.

伊藤忠商事와 日商岩井도 수출알선액을 9 3년보다 각각 2 1 . 7 %와 3 3 . 9 %씩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부문에서는 丸紅이 9 3년보다 13.4% 증가한 1 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물량을

늘리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엔고에도 불구 수출알선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이유는 최근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

는 가격파괴 등에 대응,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국에서 조달하던 원자재와 완제품의 수입선을 보다 저렴한 동남아와 중국으로 돌려 심화

되고 있는 가격경쟁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일본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대부분 동남아로 이전한 것도 일본인상사의 수지적자를 부추기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5 / 1 / 9 >

주요 일본상사의수출입알선실적( 1 9 9 4 . 1 ~ 9 )
(단위: 1000달러)

伊藤忠商事

三菱商事

住友商事

丸紅

三井商事

日商岩井

7 1 2 , 4 5 3

7 6 1 , 7 7 7

2 1 2 , 0 9 7

4 4 9 , 9 9 8

3 1 2 , 6 7 5

4 9 1 , 8 2 2

1 , 1 7 4 , 4 8 1

1 , 3 6 7 , 8 7 7

7 7 5 , 3 8 8

1 , 0 5 4 , 9 8 4

4 8 0 , 2 0 2

4 1 8 , 7 1 4

수 출 수 입구 분






